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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들이 문제인가요?               15-09-14a

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노인인구의 증가 현상이 두두러져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것 같습니다.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국에서의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.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실이지만 일반인구의 증가보다는 적엇습니다. .


이제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베이비 부머 들이 노인인구층에 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베이비부머들은  과거의 어느 연령층보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로 미뤄보더라도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. 노인들은 노인이라는 칭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비록 모두가 누리는 문화와 경제를 오늘의 노인들이 닦아 놓았거나 이룩했는데도 그런 공덕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들이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. 젊은이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연세드신 분들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해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.


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상장하여 결혼을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. 하루는 옛날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에 산책을 할 겸 찾아가 보았습니다. 자기네 들이 앉았던 책상도 옛날 뛰놀던 운동장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 노 부부는 손을 정답게 잡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현금 푸대 하나가 그들 옆을 지나가던 현금수송차로부터 떨어졌습니다. 할머니는 얼른 그 돈푸대를 주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.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는 할아버지의 권유를 그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.


아니나 다를까 한두시간 후에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 왔습니다. 경찰은 그들에게 혹시 집 근처에서 돈 푸대 하나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. “그런 것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.” 라고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. 그 말이 떨아지게 바쁘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. “네 아내가 가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녀는 그 돈 푸대를 주어서 이층에 감춰 놓았습니다.” 그러자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. “ 제 남편은 치매에 걸렸습니다. 저분은 지금 여든네 살이시거든요.” “그럼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에게 물었습니다. “ 할아버지,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? 경유를 말씀해 주십시오.”  “네, 제가 경유를 말해줄께요. 내가 아내와 함께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…….”라고 말을 시작하자 경찰은 같이 온 다른 경찰에게 말을 했습니다. “여보게, 그냥 돌아가세.” 라고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. 80세가 넘은 노인이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분명히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.


이 이야기는 물론 웃우개 이야기 입니다만 노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사회상을 풍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  끝
 

